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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르나르 브네 <포화 1> 캔버스에 아크릴 200×200cm 2002

회화 조각 퍼포먼스 사진 영화 음악 무용 등 매체와 
장르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을 펼쳐 온 프랑스 
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베르나르 브네(http://www.bernar-
venet.com/)(Bernar Venet)의 전시가 열린다. 18세에 제작한 
초창기 작품부터 1960년대 초반의 타르회화, 수학 기호나 
도표, 공식 등을 차용하여 개념미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1966년 
이후의 작품들, 수수께끼 같은 수학 공식들이 화폭을 가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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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운 2000년대 이후의 포화그림과 변형 캔버스 작품 등 
작가의 예술세계 전반을 돌아보는 회화작품 총 40여점을 시기별 
유형별로 나누어 선보인다.

베르나르 브네 <정사각형의 대각선 계산> 캔버스에 아크릴 
200×200cm 1966-2010

작가가 작품에 ‘수학’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차용의 방식으로 
혼돈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, 그 자체로 상징적이며 
맥락적인(syntactic)인 특성을 지닌 수학적 모형을 도입한 
것이다. ‘단의성(monosemy)'과 관련된 브네의 작품들은 그 
자체가 단지 하나의 함수로서 가치를 갖는 수학적 기호로 
구성되며, 표현적이거나 미적인 요소를 갖지 않는다. 따라서 
마치 암호인 듯 보이는 브네의 작품을 한눈에 이해하는 것은 
불가능하다.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가는 명백하고 즉각적인 인지가 
가능한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극복해야할 
장애물이라고 제시한다. 이성을 기반으로 한 브네의 개념적 
회화를 통해 예술작품은 작가 감성의 표현이라는 보편적 이해를 
넘어 과학이나 수학 또는 작가를 배제한 합리성과 연관을 맺고자 
하는 서구 예술 전통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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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르나르 브네 <금색 포화도> 캔버스에 아크릴 폭 175cm 2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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